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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기부전 치료제 6파전으로 확대
Bayer․Pfizer․릴리에 동아․종근당․SK 가세 … 시장규모 900억원

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둘러싼 쟁탈전이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.

종근당이 <야일라> 브랜드를 내세워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다.

종근당의 <야일라>는 다국적 제약기업 Bayer Healthcare의 발기부전치료제 <레비트라>와 동일성분, 동일

형태의 똑같은 제품으로 이름만 다를 뿐이다.

종근당과 Bayer이 <레비트라>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펼치기로 하면서 판매 극대화 전략 차원에서 서로 다

른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.

종근당 관계자는 “2007년 마케팅과 영업에 총력을 기울여 발매 첫해 9%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

세워놓고 있다”고 말했다.

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는 리더인 Pfizer의 비아그라를 선두로 한국릴리의 시알리스에 이어 국산

을 무기로 선전하고 있는 동아제약의 자이데나, Bayer의 레비트라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.

또 2007년에는 SK케미칼이 임상3상 시험을 마치고 자체 개발한 또 하나의 국산 발기부전치료제(SK-3530)

를 출시할 계획이어서 경쟁이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.

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제약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9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판

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 지 주목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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